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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가 

백현진 Bek Hyunjin, 샘바이펜 SAMBYPEN, 유영국 Yoo Youngkuk, 윤형근 Yun Hyong-keun, 이원우 Wonwoo Lee, 정영도 Young Do Jeong, 

정창섭 Chung Chang-Sup, 정현 Chung Hyun, 서승원 Suh Seung-Won, 호르헤 파르도 Jorge Pardo, 홍영인 Young In Hong  
  

PKM 갤러리는 아트부산 2025 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온 11 인의 작가 백현진, 

샘바이펜, 유영국, 윤형근, 이원우, 정영도, 정창섭, 정현, 서승원, 호르헤 파르도, 홍영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조형적 접근과 감각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정서, 물성, 구조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회화, 음악, 글쓰기를 넘나드는 백현진은 감정과 언어, 상징과 즉흥이 교차하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펼친다. 

샘바이펜은 현재 PKM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LAZY»와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출품되며, 

대중문화 이미지와 고전 회화, 캐릭터 도상을 결합한 위트 있는 시각 언어로 관람객의 공감을 이끈다.  

유영국 화백과 윤형근 화백은 각각 한국 추상미술과 단색화의 거장으로, 조형 언어의 탐구를 통해 회화의 본질과 

정신성을 깊이 있게 구현한다. 유화백은 자연의 형상을 기하학적 추상으로 재구성하며 한국 추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윤화백은 절제된 색면과 붓질로 수행적 태도를 드러내며 단색화의 철학을 정립했다. 이원우는 언어와 

물성을 재해석한 오브제 작업을 통해 익숙한 사물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전복시키며, 정영도는 반복되는 선과 색을 

통해 감정의 진폭과 리듬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정창섭 화백은 한지와 아크릴을 활용한 물질 실험으로 독창적인 회화성을 드러내고, 정현은 조각과 드로잉을 통해 

인간 존재와 기억의 층위를 탐구한다. 서승원 화백은 기하학적 추상을 기반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사유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공간감과 색채의 중첩을 통해 평면 회화의 경계를 확장해왔다. ‘동시성’이라는 

개념 아래 조형 언어를 심화시켜온 서화백은, 오는 6 월 초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영인은 

그라피티 자수를 통해 작가성과 예술 권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호르헤 파르도는 실용성과 조형미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기반 평면 작업을 통해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소개된다. 

올해 아트부산에서 선보이는 PKM 갤러리 부스는 세대와 배경이 서로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물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학적 실험을 바탕으로 조형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미감이 사회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다각도로 조망하며, 이번 부스를 통해 

현대미술의 확장된 스펙트럼을 관람객에게 밀도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